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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은 
착하다, 
너만큼이나

전주현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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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시간	 오전 10시~오후 10시  

● 토요일 오후 1시, 아들이 학원에서 나올 시간. 입구에서 무리 지어 재잘거리며 나오는 

또래 아이들이 예뻐 보여서 살며시 미소 짓는다. “엄마!” “배고프지? 수업은 재밌었어?”  

아이의 손을 잡고 식당 문을 연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의 하이톤 목소리가 정겨운 그곳, 

‘전주현대옥’. 벌써 자리 잡고 국밥을 먹고 있는 단골 학생들이 많다. “정호야, 밥 모자라지 

않니? 동재야, 국물 더 줄까?” 마치 자식인 양 중·고등생 단골을 챙기는 사장님의 모습이 

정겹다. 식당에 미리 한 달치 밥값을 결제하면 언제든 와서 먹을 수 있으니 부모들도 안심

하고 아이의 소중한 식사를 맡기는 곳. 한창 먹성 좋은 아이들을 위해 추가밥은 무료다.  

● ● 전주 남부시장식 콩나물 국밥 2그릇을 주문한다. 수란이 따로 나와 아들이 특히 좋

아한다. 따뜻한 국물에 적셔 먹는 수란이 그렇게도 맛나단다. 본인 몫을 해치우고 엄마 쪽

을 바라보는 아이의 모습이 귀여워 그릇을 건넨다. “엄마는 안 먹어?” 하면서도 웃으며 그

릇을 받아드는 녀석. 몸만 중학생이지 아직도 아기 같다.

콩나물은 착하다. 어릴 적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적당한 어둠과 물만 있으면 쑥쑥 

잘도 자란다고. 방 한구석에서도 잘 커 채소가 귀한 겨울철에는 효자 반찬 노릇을 톡톡히 

했단다. 국과 무침이 되고, 밥이나 찜에 섞이며 우리네 밥상을 소박하지만 영양가 있게 채

워준 고마운 나물. 뚝배기에 끓여 나온 국밥은 쉬이 식지 않아 그릇을 다 비울 때까지 후후 

불지 않으면 입 안을 홀랑 데이기 일쑤다. 조미료도 쓰지 않고 간도 알맞아 개운하다. 맵기 

조절도 가능해 어린 친구들도 맛나게 먹는다. 콩나물의 아삭함이 살아 있는 맑고 시원한 

맛. 정성 어린 집밥 같은 그 느낌이 좋다.   

● ● ● 든든히 배를 채우고 계산대에 선다. “맛있게 드셨어요?” 친절함을 잃지 않는 사장

님의 배웅 뒤로 아들의 다음 행선지인 국어 학원으로 떠난다. “엄마, 끝나면 혼자 집으로 

갈게. 먼저 집에 가서 쉬고 있어~” 웃으며 손을 흔들며 들어간다. 많이 컸다. 버스도 혼자 

타고 돌아올 만큼. 별로 해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훌쩍 자라 엄마를 챙긴다. 괜시리 마음 

한구석이 조금 시리다. 그래, 엄마 먼저 가서 맛난 저녁 준비해놓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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